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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 “용인시 조례 

나온다면 따를 것”

최근 들어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 및 화재 대처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학교 역시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핵심은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

과 화재 시 확산 방지다.

우리학교 전기차 충전소는 서울

캠 3곳(푸른솔문화원, 오비스홀, 스

페이스21 지하 주차장), 국제캠 4곳

(공과대학 지하주차장, 사색의 광장 

주차장, 학생회관 주차장, 예술디자

인대학 주차장)에 있다.

서울캠 총무관리처는 현재 지하

의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을 구상

하고 있다. 이에 더해 8월 말까지 학

내 모든 주차 면수의 2%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보하라는 서울시의 

정책으로 총 13대의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도 필요하다. 현재는 총 

12대다.

서울캠 총무관리처는 동대문구

청에 충전소 추가설치 의무를 내년 

1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

무관리처 한덕영 부처장은 “지상에 

전기차 충전소를 신규 설치하고 현

재 지하에 있는 것도 지상으로 옮기

려는 계획이지만 비용이 많이 필요

해 내년 1월까지 준비할 예정”이라

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전기차 관련 조례가 확

립된 서울시와 달리 관련 조례가 수

립되지 않았다. 국제캠 총무관리처

는 전기차 충전 시설과 관련한 구체

적인 매뉴얼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고 말했다. 국제캠 총무팀 이조원 

주임은 “용인시 조례가 나온다면 

해당 조례에 준해 시행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

화재 예방 대책으로

질식 소화포 비치 예정

국제캠은 화재 확산 최소화 대책

으로 질식 소화포 비치를 언급했다. 

질식 소화포는 불이 난 물체를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

는 소화 기구다. 총무팀 김동주 팀

장은 “질식 소화포와 D급 소화기를 

배치할 예정”이라 말했다.

현재 양 캠 지하주차장엔 건식 스

프링클러가, 지상에는 습식 스프링

클러가 설치돼 있다. 서울캠 관리팀 

오영민 씨는 “이제까지는 지하주차

장 건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 의

무였다”며 “겨울철 동파 우려로 지

하에는 건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업체 

관리사를 통해 1년에 2번씩 소방 점

검을 시행해 소방서에 신고하고 있

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신축건물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기차 화재 방지 대

책’을 확정했다. 습식 스프링클러는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건식 스

프링클러보다 빠르게 작동한다.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현실적 방안 될 수 있을 것

전문가들도 전기차 화재 확산 방

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천대 화공

생명배터리공학부 김근일(무기화

학) 교수는 “스프링클러만으로 전

기차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확산 방지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며 “스프링클

러 설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전기차 

화재 손실 및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질식포를 이용하여 산소 공

급을 차단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하

는 방법이 있다”며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하단 스프링클러 설치 

역시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주차면 아래에 스

프링클러를 설치해 수압을 이용해 

차량 하부에서부터 구멍을 뚫고 배

터리 모듈에 직접적으로 물을 분사

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가 있다”며 

“이는 보다 적은 양의 물을 직접 분

사해 냉각함으로써 화재 진압에 효

과적일 것”이라 말했다. 

우리학교 화학과 하상수(화학) 

교수도 “열폭주는 순간적으로 

1000°C 이상 온도가 치솟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쉽지 않다”며 “리튬배

터리 화재로 인한 열폭주는 오랜 시

간 물을 대량으로 뿌리는 것이 상책

이기에 한정된 양의 물이 아닌 연속

적인 충분한 양의 물 공급이 가능한 

스프링클러가 강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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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전기차 화재, 서울 “충전소 지상 이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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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간격을 

좁히는 것이 화재 위험 

최소화의 현실적 방안일 것


